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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장기 처방이 폐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 있을 수 있다
- 국내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통해 장-폐 축 (Gut-lung axis) 이론의 가능성 확인 -

■ 요약

연구

필요성

항생제 사용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도하고 이는 여러 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장-폐 축 (Gut-lung axis) 이론을 

바탕으로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과 폐암 등 폐 질환의 위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

으나 항생제 사용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및 근거는 부족하다. 

연구성과/

기대효과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가 길수록, 항생제 처방 계열 개수가 많을수록 폐암 발생 위

험이 유의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연관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항생제 장기 노출

로 인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로 인한 폐암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가설 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본문

□ 항생제 장기 사용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가 증가할수록 폐암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연구팀 (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 김민서, 서울대 의과대

학 의과학과 박선재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2005-2006년 건강검진을 받

은 40세 이상 성인 621만 4926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6년

까지의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에 따른 2019년까지의 폐암 발생을 추적 관찰하여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가 길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연구에 따르면 5년 동안 항생제를 처방받지 않은 군에 비해 15-59일 처방받은 군의 폐암 발생 위

험은 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의 항생제 누적 처방 일수가 길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365일 이상 항생제를 처방받은 군의 폐암 발생 위험은 21%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경향성은 항생제의 처방 관찰 기간을 7년으로 연장했을 때에도 유지되었다. 

□ 폐암으로 인한 사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폐암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폐암의 주요 위험 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는 비

흡연자에서도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가 증가할수록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폐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결핵, 천식을 진단받지 않은 대상

자들에서도 경향성은 유지되었다.

□ 이에 대해 김민서, 박선재 연구원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항생제 장기 사용과 폐암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이다. 기저 질환 및 감염성 질환 등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후향적 코호트 연구 디자인의 본질적인 한계로 모든 특성을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항생제 장기 처

방을 받은 대상자들이 여러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15일 이상의 항생제 중·장기 처방 

군에서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의 교신저자인 박상민 교수는 “최근 발

표되고 있는 장-폐 축 (Gut-lung axis) 이론과 같이 항생제 장기 노출에 의한 장내 미생물 불균형

이 폐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항생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적응증에 맞게 적절한 기간 동안 신중하게 처방되어야 하고 항생제 과다 처

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구팀은 성인에서의 항생제 장기 사용이 당뇨병 및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제 학술지인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최신 호에 발표되었다.

□ 연구결과 

Association of antibiotic use with risk of lung cancer: A nationwide cohort study

Minseo Kim*, Sun Jae Park*, Seulggie Choi, Seogsong Jeong, Jooyoung Chang, Young Jun Park, 

Joung Sik Son, Ji Soo Kim, Yoosun Cho, Yun Hwan Oh, Ahryoung Ko, and Sang Min Park

(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 DOI: 10.1016/j.jiph.2023.05.006)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40세 이상 성인 621만 4926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흡연 여부, 동반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결핵, 천식 등 여러 위

험 인자 관련 변수들을 보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항생제 누적 처방일수와 2019년까

지의 폐암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폐암 발생의 위험은 5년 동안 항생제 처방을 받지 않

은 군에 비해 5년 동안 항생제를 15-59일 처방받은 군은 5%, 60-179일 처방받은 군은 9%, 

180-364일 처방받은 군은 14%, 365일 이상 처방받은 군은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경향성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 등에서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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